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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 한국인은 족보와 가족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자손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또한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현대어로 하면 계약입니다. 즉, 양쪽이 동의해서 서로에게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라’ 와 ‘완전하라’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앞에 행하라는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스스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코람 데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전하라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나뉘지 않은’ 의 뜻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많이 쓰인 흠없는 번제물을 생각해 봅시다.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이동한 
번제물에는 흙과 먼지 등등 온갖 것들이 묻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번제물의 온전함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점이나 흠이 남겨져 있든지, 어느 한 부분에 찢기거나 부러지든지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죄된 행동과 생각을 잠시 동안 하더라도 곧 회개함으로 씻음 받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계속 자라나게 방치하는 것은 내 영혼에 큰 점이나 흠이 남는 것입니다.  
*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  
또 하나는, 나뉜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세상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 장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부분은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들여보면 이것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두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걸맞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래는 사라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영적 지경을 가정과 부족에서부터 전 열방으로 활짝 넓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은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야기 예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0 %에 가까운 가능성 가운데 믿음으로 뛰어드는 아브라함과 같은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 지십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언약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나의 영적 지경의 경계선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비전을 갖기 원하시나요? 


